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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지도자적인 스타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꾸짖기 바로 전에(마 16:23)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왕국의 열쇠를 건네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바로 뒤에 
원수는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그 열쇠를 다시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을 때, 
베드로가 곧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해 
믿음의 문을 열 목적으로 열쇠를 사용했는데,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전 15:9)로 자신을 표현했던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 때문에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했습니다(갈 2:11～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열두 보좌들 
중 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 19:28).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이미 우리가 앞으로 
저지르게 될 모든 실수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도자적인 스타일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실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인데 
그들에게 완벽하게 성숙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질식시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격려하고 자유케 하는 교정이 되어야 하고, 
정죄하거나, 시작부터 짓밟고 뭉개버리는 교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릭 조이너가 지은 “종교의 영을 몰아내십시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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